
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

제   안   설   명

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,

그리고 선배․동료위원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선거구 김정태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대표발의한‘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

정조례안’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

 서울시내 준공업지역은 서울시 전체의 3.3% 밖에 안 되는 

작은 면적이지만, 서울시민의 주요한 일터이자 삶터이며 

기존 제조업 및 지식산업, 정보통신산업 뿐만 아니라 미래 

신산업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

 그러나 산업시설의 노후화, 공장과 주거의 혼재에 따른 

열악한 정주환경 등 낙후된 지역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

습니다. 또한 공업지역 총량제에 따라 용도변경도 불가능

합니다. 

 부정적 인식을 탈피하기 위해 공장이적지 및 주거혼재지 

등을 중심으로 지역의 재생 및 활성화가 필요하나 부지면

적의 10%를 기부채납해야 하고 관련 규제가 까다로워  



정비사업의 추진이 활발하지 않은 실정입니다.

 이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19.12.16. 중앙정부가 발표한 

「주택시장 안정화 방안」중에서 준공업지역의 주택 공급 

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반영하여 준공업지역 정비의 추진동

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.

 이에‘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에 

공공성 요건을 갖출 경우 복합건축을 할 수 있는 사업면

적을 기존 1만제곱미터에서 2만제곱미터로 확대하고, 

주거 지원을 위한 시설에 기숙사 외에 오피스텔을 공급

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준공업지역 정비사업에 활성화를 

도모하고 합니다.

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, 제출한 

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
